[농성 6일차]

‥Media Clipping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수입 철회 농성 및 투쟁’ 
언론보도결과 Clipping
2012.04.01


♦ Media: 주요 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지면 및 방송
- 총 1 건 -
♦ Media Coverage – 긍정 1건 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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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 여름까지 삼겹살 무관세 수입을 밝히자 국내 양돈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다음달2일부터 돼지고기 출하를 전면 중단하고 돼지를 몰고 국회로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상초유의 삼겹살 파동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다음주 월요일부터 돼지고기 출하를 중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정 변화가 없나요?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정부가 무관세 수입을 철회 하지 않는 한 저희 양돈인들의 결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4월 2일부터 돼지 출하는 중단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부가 삼겹살 무관세 7만톤을 들여온다면 양돈협회에서 그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무관세는 작년에 결정되어 일사분기에 5만톤이 들어와서 돼지값이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간 상황에서 계속 수입하면 양돈농가들이 줄 도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제역파동으로 일년 반 동안 수입이 없던 양돈농가 삼분의 일이 돼지를 다 묻었습니다. 이 농가들이 4월부터 재입식을 해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료값이 40% 유류비 30% 어미돼지 구입비도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보다 이 농가들은 생산원가가 20%나 더 올랐는데 이분들은 무관세로 7만톤이 들어오면 완전히 줄 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출하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삼겹살은 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음식인데 출하를 갑자기 중단하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까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저희 양돈농가는 이미 수 차례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에 무관세 수입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무관세 7만톤을 들여오는데 이 7만톤이라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 6개월간 삼겹살을 생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돼지가격은 생산비 이하에도 못 미치고 있고 국가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소에서도 올 하반기에는 돈가가 대 폭락할 것이라 예고 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들이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저희 양돈농가들이 출하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삼겹살 소비자 가격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정부측에서는 이 소비자가격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협회장님께서는 삼겹살 가격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그간 돼지고기값 뿐 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지난 2년간 세계적으로 20%가 넘게 상승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사료값이 42%로 폭등하고 원유가도 30% 올라서 축사 난방비가 상당히 올라 생산비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가격은 2년 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관세 돼지가 들어와 식당 삼겹살 가격이 내려갔습니까? 저는 뭐 요지부동 똑같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세로 삼겹살 들어와봐야 정부가 바라는 물가안정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엔 유통구조 개혁이나 시장 가격왜곡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손쉽게 무관세 수입만을 추진해서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도 26%로가 캐나도 39% 미국도 60%가 돼지고기 값이 올랐습니다. 특히 세계 돼지고기 50%를 생산 소비하는 중국도 57% 돼지가격이 올랐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밝히는 바로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데 무관세 수입으로 들여오는 것이 소비자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일사분기에도 5만 톤이 들여왔지만 식당에서 삼겹살가격은 하나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작년에 비해 산지가격이 25% 떨어졌지만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돼지가격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유통과정에서 가격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앵커]
소비자 물가 안정 효과는 없을 것이란 예상 인 것이죠.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봄부터 행락철 삼겹살 수요가 늘어나니까 올 6월까지만 삼겹살 무관세 수입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꼭 불합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이것을 설명 드리면 원래는 새학기가 되면 3월부터 돼지고기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3월이 되고서도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특히 유통 전문가들은 불경기라 현재 소비가 실종되고 있다 하고 있고 또 양돈농가들의 삼분의 일이 매몰처분 했는데 이분들이 작년도 4월부터 입식을 시작해서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매월 4-5%씩 출하가 늘어나게 되면 4, 5개월 후에는 20% 이상 출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보기에는 돼지고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돼지고기를 수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정부측에서는 비축물량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 에서도 출하를 중단하겠다는 의견은 강경하신 거죠.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정부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풀어도 지금 20일 이상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까지 향후 매월 4-5%씩 늘어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20일 이상 비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무관세로 들여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부측에 묻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 정부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내일모레 돼지를 몰고 상경하는 강경한 투쟁까지 예상하십니까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출하를 중단하고 나서도 정부의 반응이 없을 경우 저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래서 6일에 여의도에 집회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총 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국의 농가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돼지를 몰고 상경해서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앞으로 잘 타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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